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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폭력에 인내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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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새 주소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韓 国 語 

 

“DV”라고 하는 괴로운 경험을 한 외국인 여성이 밝고 안심하며 새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쉘터에서 보호한 DV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들의 공통점은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이 대부분이며 남편은 경제력이 없고 그녀 자신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 
눈에 뛴다는 점 입니다. 

DV 법이 없었던 무렵에 도망쳐 나 온 피해자에 비해 DV 법이 제정되어 보호가 법률상 
인정되고 나서 도망쳐 나 온 사람의 결혼 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이 스넥·퍼브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데다가 히라가나·카타카나를 읽고 
쓰는 것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로 일본에 오기는 왔지만 일본어를 
습득하게 하는 제도도 기관도 없다고 하는 일본의 받아들이는 태세가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취직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생활 보호비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호 받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대로 일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외국인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조차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이 먼저 일본인의 생활 속에 뛰어들고 말이나 습관을 

익혀 주세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에서 산다면 일본어를 
읽거나 쓰는 것, 일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하니까 모든 방법이나 기회를 
이용해 일본어를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 이사해도 「시청에서 온 편지를 읽을 수 없다」「아이가 열이 나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며 마음이 약해져 약 4 할의 사람이 폭력 남편한테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마음을 
고쳐 먹는다면 괜찮습니다만 예전 이상의 폭행을 당해 또 도망쳐 나오는 엄마와 자식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된 여성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친구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에 와서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친한 일본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일본에 오신 외국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 있어 자신이 먼저 일본인의 울타리에 뛰어들어 가 주세요. 
우리 일본인도 이웃에 사는 외국인에게 마음의 울타리를 철거하고 자꾸 말을 건네 친구로 

대해 주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V 라고 하는 괴로운 경험을 한 외국인 여성이 밝고 
안심하며 새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는 범죄! 

「가정내 폭력」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감정에 

좌우되는 폭력, 거기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일지 

도 모릅니다. DV! ?  그 

때는 꼭, 센터에 상담해 

주십시오. 

（도메스틱 바이올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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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cec.jp/living/               
 ●새 사무소는 후지미노역에서 도보 20 분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종 페이지를 참고 

 
 사이타마출장소는 11 월 29 일(월)부터 사이타 

마 제 2 법무종합청사내 1 층 （사이타마시중앙 

구시모오치아이）으로 이전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사이쿄선「요노혼쵸역」 

에서 도보 10 분 입니다. 지금까지의 청사에 

서는 11 월 26 일(금)까지 일 합니다. 
전화  ０４８－８５１－９６７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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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11 월 14 일（일）12 시～16 시 

■장  소  후지미노교류센터 

（후지미노역 동쪽 출구 도보 10 분） 

■내 용 ★체험과 교류코너  

★티타임＆애트락션 ★재일외국인의 주장 

항례의 국제교류이벤트입니다. 후지미시 부근에 살고 있는 외국적시민 여러분의 만남의 

외국적시민의 만남의 장소가 되겠지요  

후지미시국제교류

포럼에 오세요 

동경입국관리국사이타마출장소 이전 

 
 외국적 시민인 분이 관공서에서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일본어에 자신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와 사이타마현은 공동 사업으 

로「휴대 전화를 이용한 동시 통역 사업」 

을 9 월부터 시작 했습니다. 통역 요금은 
들지 않습니다. 이번 통역 사업은 평성 
23 년 3 월까지의 시행 업무로 실시합니다. 
사이타마현내의 9 곳의 자치제 창구(아사 

카시·카조시·카와구치시·카와고에시·한노우

시·히가시마츠야마시·나메카와쵸·미사토시·

와라비시)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로 전화 

해 주세요. 

외국적시민의 눈・신기한 일본인의 풍습 

●키시카미 유카의 

 ♦군고구마(야키이모)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식욕의 가을 」 

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가을은 밤이나 꽁치 

등 식욕을 돋구는 음식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은 맛있는 냄새에 달콤한 

「군고구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군고구마가게」가 

웨건으로 이동 판매를 하며 도는 모습을 때때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마차는 옛날에 

비하면 적어 졌을지도 모릅니다. 군고구마는 

집의 뜰에서 불을 피우거나 냄비와 돌을 사용해 

만드는 방법도 있어 가정에서도 가능합니다.  
고구마에 포함된 전분이 단맛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군고구마는 달고 맛있습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하고 고구마의 비타민 

C 는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욕을 돋구는 냄새는 물론 몸에 

좋으며 맛도 있어서 오랜 세월 일본인으로부터 

사랑 받아 온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계절 「군고구마」의 따뜻한 온기를 체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관공서의 창구에서 

핸드폰에 의한 무료 

동시통역사업이 시작 

 
 
 육아 중인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던 공·사 

보육원의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근처의 관공서 내에 있는 육아지원과에 
문의해 주세요. 각 지역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확인합시다. 
 지정된 일시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미리 상담해 주세요. 또 접수일 이외의 
신청은 평성 23 년 5 월분 이후의 신청으로 

받습니다.  빨리 가셔서 수속하실 것을 

권합니다. 
 

평성 23 년 4 월 공립 보육소 

・사립보육원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韓 国 語 


